
금호그룹, 워크아웃 개시 결정
채권단 75% 이상 찬성 … 금감원은 지분 불공정거래 조사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채권단은 1월6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갖고 전체 75% 이상 찬성을 거쳐 워크아웃 개시

를 결정했다.

채권단은 약 3개월간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며 실사를 거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

립하고 금호산업과 이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자구계획으로 비업무용 자산 매각과 각종 비용절감 방안 등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구조조정 방

안을 이행해야 한다.

채권단은 신규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금호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채권단회의에서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33.5% 가운데 12.7%(2227만주)

를 주당 4275원(952억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점이 문제가 됐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금호산업의 핵심 자산이 워크아웃 직전에 금호석유화학에 넘어가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 매각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에 넘긴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와는 별도로 추후 산업은행과 금호산업과 협의해 아시아나 주식이 금호산

업으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지분 거래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나

채권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우리은행의 주장처럼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산업으로 되돌

려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은행과 금호그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해 채권단간 논쟁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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